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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5. 12. 2.(화) 

법무부,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크루즈 관광객에게 신속 심사 제공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2.(화) 13:00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크루즈

터미널에서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제주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재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등 CIQ 관계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법무부는 출입국절차 지연으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도 관광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항만에서는 최초로 

도입하였다.

  수천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일시에 하선하여 7~8시간 내에 관광을 마치고 

크루즈로 복귀해야 하는 크루즈 관광의 특성상 신속한 출입국심사 요구는 

크루즈 관광 업계의 절실한 목소리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크루즈터미널에 국내 최초로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정부 예산 5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제주항 

크루즈터미널에 자동심사대 10대, 강정크루즈터미널에 28대의 자동심사대를 

설치하였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으로 

승객 5천명 이상의 초대형 크루즈선 입항 시 기존 2시간 30분 걸리던 입국

심사가 1시간 이상 단축되어 1시간 30분 이내에 입국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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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제주도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크루즈 자동심사대를 이용

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받고 여유 있게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크루즈 자동심사대는 입국심사 현장에서 취득한 얼굴 사진을 실시간

으로 과거 법 위반자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신속하게 규제자를 적발할 수 있고 

심사의 정확성을 보다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제주도 크루즈 자동심사대 

도입을 계기로, 전국 주요 크루즈 항만(인천, 부산 등)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여 심사 인력 확보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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